
“배움을 향한 열정에는 국경이 없다”
GIST, 라오스 파견 IT 봉사단 임무 마쳐…

2014년부터 이어온 글로벌 교육 나눔
- 12회째 운영한 월드프렌즈코리아(WFK) IT봉사단, 올해도 학부생 16명 라오스에 파견해 2주간 

현지 교육생 93명 대상 AI·코딩·3D 프린팅 등 실습 교육 진행

- 라오스 교육기관에 IT 기자재 기증도… 교육 이후에도 이어지는 배움의 기반 마련

▲ 2026년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이 출국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IT 봉사단’으로 선발된 학부생 16명이 여름방학 동안 라오스에서 실습 

중심의 IT 교육과 교육 기자재 기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봉사 활동

을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각자의 전공 분

야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현지 학생들과 나눴다.

이번 봉사단은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약 2주간 라오스 비엔티안과 방비엥

에서 활동했으며, GIST 학부생 16명이 4개 팀으로 나뉘어 총 93명의 현지 교육생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동동 팀(팀장 이윤아·화학과 3학년)’, ‘쿠암왕 팀(팀장 최승윤·도전탐색과정 2학년)’은 



비엔티안 기술개발센터(Vientiane Capital Skills Development Center)에서 직업교육

을 받는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프로그

래밍(Programming) ▴3D 디자인 등 실무 중심의 IT 교육을 진행해 디지털 활용 역

량 강화를 지원했다.

▲ 2026년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이 파견기관(비엔티안 기술개발센터, 방비엥 

소수민족학교)에서 현지 교육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해봉 팀(팀장 정하연·생명과학과 2학년)’, ‘수수 팀(팀장 송예은·신소재공학과 4학년)’

은 방비엥 소수민족학교(Vangvieng Ethnic School)에서 ▴AI ▴코딩 ▴아두이노

(Arduino) 기반 피지컬 컴퓨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결과물을 제작·발표하는 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기초 한국어 ▴K-POP 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했다.

비엔티안 기술개발센터는 “GIST 봉사단 덕분에 교육생들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으며, 방비엥 소수민족학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

하며 앞으로도 GIST와의 교육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GIST는 현지 기관에 노트북, 아두이노 교육 키트, 3D 프린터 등 IT 교육 기자재를 

기증해 봉사 활동 이후에도 실습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지스트발전재단도 약 500만 원 상당의 학용품을 기증해 현지 학생들의 학

습환경 개선에 힘을 보냈다.

발전재단은 2024년부터 GIST 해외봉사단에 학습 물품을 후원하며 교육을 통한 나

눔과 국제사회 공헌을 이어 오고 있다.

(재)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은 “배움을 향한 열정에는 국경이 없다”며 “이번 



지원이 현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

라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재)지스트발전재단이 2026년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이 파견기관에 학용품

을 기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비엔티안 기술개발센터, 방비엥 소

수민족학교

봉사단에 참가한 최승윤 학생(도전탐색과정 2학년·쿠암왕 팀장)은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과정이 뜻깊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하연 학생(생명과학과 2학년·해봉 팀장)은 “방비엥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3D 디

자인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교육은 자신감을 키워주는 과정이라

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2023년부터 4년간 이어온 라오스 교육 협력을 통해 현지 학생들의 

높은 학습 의지와 실무형 IT 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IT 교육을 확대하고, 현지 교육기관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 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14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몰도

바, 파나마,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총 12차례 월드프렌즈코리아 IT 봉사단

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

속 확대하고, 미래 IT 인재 양성과 국제사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

다.


